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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정유, 노조원 71명 징계심사 착수
8월10일부터 파업 적극 가담자 징계절차 … 객관성 시비 가능성 우려

사상 초유의 파업사태를 겪은 LG-Caltex정유가 파업과 관련된 노조원 징계 절차에 들어갔으나 대상 인원이 

많고 노사 갈등도 완전 해소되지 않아 진통이 예상된다.

LG정유는 8월10일부터 13일까지 서울 본사에서 파업 과정에서 폭력을 휘두르는 등 불법 행위를 저지른 71

명의 노조원에 대해 징계위원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회사측은 당초 62명의 노조원을 징계 대상으로 정했지만 파업기간 동안 고 김선일 씨 참수 장면을 패러디해 

퍼포먼스를 진행한 관련자 9명이 추가돼 징계심사 대상자수가 단일 사건으로는 창사 이후 최다인 71명이 됐

다.

징계 대상자가 많고 사규상 1명씩 불러 당사자의 변론을 듣고 징계위원들이 사실확인 절차를 거쳐야 하기 

때문에 징계 절차에는 많은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회사 임원 10명으로 구성된 징계위원회는 첫날인 8월10일 오전 10시부터 마지막 날인 13일 오후까지 4일간 

71명에 대한 심사를 끝마쳐야 하기 때문에 매일 밤 늦게까지 심사업무에 매달려야 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 현재 여수공장에 복귀한 노조원들이 공권력 철수, 개별 업무복귀 신고 거부 등을 주장하며 아직 회사와 

갈등을 빚고 있어 징계심사 대상자들이 징계위원회시간에 맞추어 출석할지도 알 수 없는 상황이다.

아울러 징계위원회에는 노조측 관계자가 동석하게 돼 있지만 노조 집행부가 수배중이어서 회사로서는 징계

와 관련해 객관성 시비에 휘말릴 가능성도 없지 않다.

LG정유로서는 사상 초유의 파업사태를 치른데 이어 뒷수습 또한 쉽지 않은 상태여서 고전이 계속되고 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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